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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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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A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27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적에 따라 자기조절력(F=5.319, p=.006)과 스마트폰 의존성(F=4.854, p=.009) 정도
의 차이가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성(t=-3.381, p<.001)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자기조절력
과 순상관관계(r=.194, p=.015)를, 스마트폰 의존성과는 역상관관계(r=-.223, p=.005)를 보였다. 또한 자기조절력은 공
감능력(r=.244, p<.01)과 대인관계(r=.540, p<.001)와는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마트폰 의존성(r=-.432, p<.001)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는 순상관관계(r=.476, p<.001)에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조절력(β=.477, p<.001), 공감능력(β=.359,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β=.208, p<.01)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45.0%(F=12.029, p<.01)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자
기조절력, 공감능력,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157 students in A city.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were obtained from May 27 2019 to May 31 
2019.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PSS 14.0 program. As
a result, self-control (F=5.319, p=.006) and smartphone dependency (F=4.854, p=.009)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records. Smartphone dependency (t=-3.381, p<.0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martphone use. Ag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ontrol (r=.194, p=.015) and i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dependency (r=-.223, p=.005). Self-control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r=.244, p<.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r=.540,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dependency (r=-.432, p<.001). Empathy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476, p<.001).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edi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self-control (β=.477, p<.001), empathy (β=.359, p<.001), and
smartphone use (β=.208, p<.01) which accounted for 45.0% of all the variance (F=12.029 p<.01). An 
enhancement program of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needed that considers their 
self-control, empathy, and smart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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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1] 환자를 간호하는데 요구되
는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2]. 간호
사는 업무 특성 상 다양한 질환의 대상자들과 밀접하게 
대면하며, 업무 진행을 위해 병원 내 여러 구성원들과 소
통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하며 이는 임상실무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4]. 

또한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상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
한 환경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접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는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반드시 습득되어야 하는 역량이라 볼 수 있다[6,7].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까지 갖춰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을 제
시하고 있으며[8]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에서는 대인관
계 능력 함양을 교육목표에 포함하여[3] 간호대학생 시기
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Jeong과 
Lee[9]는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관
점 수용을 주장하였고, Chae[10]와 Oh & Hwang[11]
도 자아탄력성과 함께 공감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분이나 정서 
상태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12], 공감능력이 높으면 타
인의 감정과 요구를 잘 파악하여 반응할 수 있고 경청과 
관심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에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11].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타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감능력 강화를 반영한 대인
관계 향상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7,10,13].

또한 Kim 등[14]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간호대학생의 
적절한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인
관계능력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자기조절
능력은 자신이 세운 목적과 계획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
학생의 자기조절은 성공적 직업성취와 바람직한 인생설
계에 필요한 능력이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
는 역량이다[15].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경우 공격적인 대
인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기조절을 잘
하는 경우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16,17] 알
려져 있어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와의 관

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대학생의 대인관계 관련 요인으로 스마트

폰 의존 또는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18,19].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의존성의 증가는 정신건
강, 학교생활,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20].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에는 부적인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대체적으로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사용은 양방향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1].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성에 대해서
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22,23] 스마
트폰 사용 수준이 대인관계와 역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
통제가 낮고 대인관계가 불안 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심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감능력, 자기조절력과 함께 
스마트폰 의존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
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의 근거자
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

트폰 의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자 하는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대인관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

트폰 의존성, 대인관계 간의 관계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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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로 선정된 A시의 S대학

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
에 응하였던 159명 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2명을 제외
한 157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9.2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α를 .05, 검정력(1-β)을 .80, 예측변수 10
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18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
의 표본수는 충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12]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

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Park[24]이 번
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4영역 
각 7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81이었다.

2.3.2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은 Kendall과 Wilcox[25]가 개발한 자기

조절척도(Self Control Scale: SCRS)를 Kim[26]이 번
안하고 수정·보완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인지
적 요인 9문항, 행동적 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이
었다.

2.3.3 스마트폰 의존성
스마트폰 의존성은 Shin 등[27]이 개발한 성인 스마

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15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 39점 이하는 일반적 사용자로, 총점 40-43점은 잠재
적 위험 사용자로, 총점 44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 군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성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2.3.4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 등[28]의 개발한 대인관계척도

(Interpersinal Relationship Scale)를 Park[29]이 번
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5문
항으로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
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27일부터 31일까

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
여로 발생가능한 정신적, 신체적 위해는 거의 없을 것으
로 사료되나 연구대상자가 간호대학생으로 취약한 피험
자에 속하므로 연구자들은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의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의 익
명성,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설문지 
맨 앞에 첨부하였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
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성적 등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
분 정도였다. 작성된 동의서와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개별
화된 번호로 관리하였고 연구기간과 종료 후에는 잠금장
치를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대인관계는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자기조
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대인관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사후분석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시
행하였고, 독립변수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여러 변인들이 대인관계
에 미친 효과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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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87±0.37세이었고, 2학년이 

53명(33.8%)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중 99명(63.1%)
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4명인 경우
가 90명(57.4%), 경제수준은 중간 정도가 127명
(80.9%), 학교성적은 보통이 97명(61.8%), 스마트폰 사
용은 137명(87.3%)가 하루 2시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성 평균은 34.01±0.60점(2.27점/4점)이
었고, 고위험사용자는 15명(9.6%), 잠재적 위험사용자는 
16명(10.1%),일반사용자는 126명(80.3%)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평균은 99.04±0.81점(3.54점/5점), 자기조절
력 68.07±0.78점(3.40점/5점), 대인관계 65.73±0.67
점(3.65점/5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7)

Variables Categories N(%)/
Total±SD(Mean)

Age 23.87±0.37
Grade 1 40(25.5)

2 53(33.8)
3 39(24.8)
4 25(15.9)

Religion None 99(63.1)
Have 58(36.9)

Living together 3 ≥ 47(29.9)
4 90(57.4)
5 ≤ 20(12.7)

Income level High class 18(11.5)
Middle class 127(80.9)
Lower class 12(7.6)

School records Good 20(12.7)
Fair 97(61.8)
Poor 40(25.5)

Smartphone use < 2hrs/day 20(12.7)
≥ 2hrs/day 137(87.3)

Smartphone dependency 34.01±0.60(2.27)

High-risk user group 15(9.6)/
48.13±0.87(3.21)

Potentially-dangerous user group 16(10.1)/
41.88±0.22(2.79)

General user group 126(80.3)/
31.33±0.48(2.09)

Interpersonal relationship 65.73±0.67(3.65)
Self control 68.07±0.78(3.40)
Empathy 99.04±0.81(3.54)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자기조
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대인관계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변수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자기조절력(r=.194, p<.05)과 스마트
폰 의존성(r=-.223, p<.01)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성적
에 따라 자기조절(F=5.319, p<.01)과 스마트폰 의존성
(F=4.854, p<.01)에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시 학교성
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좋거나 보통인 학생보다 자기조
절력이 낮았고,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좋은 학생
보다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시간
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성에 차이(t=-3.381, p<.01)가 나
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
력과 스마트폰 의존성(r=-.432, p<.001)간에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조절력과 공감능력(r=.244, 
p<.01),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r=.540, p<.001)에서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공감능력과 대인
관계(r=.47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
를 보였다(Table 3). 

3.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인관계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연령, 학년, 종교, 동거가족수, 
경제수준, 학교성적, 스마트폰 사용시간, 공감능력, 자기
조절력, 스마트폰 의존성 모든 변수를 통해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로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선택되었다. 다중회귀
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78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자기조절력 
1.080, 공감능력 1.065, 스마트폰 사용시간 1.016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가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력(β=.477, p<.001), 공감능
력(β=.359,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β=.208, p<.01)
이 대인관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총 
45.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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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Empathy, Self Control, Smartphone Depend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s Categories
Empathy Self control Smartphone depend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SD F/t/r p Mean±SD F/t/r p Mean±SD F/t/r p Mean±SD F/t/r p

Age -0.000 .990 0.194 .015 -0.223 .005 -0.007 .928

Grade

1
2
3
4

3.52±0.35
3.53±0.36
3.58±0.36
3.51±0.40

0.403 .669

3.39±0.50
3.37±0.50
3.40±0.47
3.49±0.50

0.496 .610

2.27±0.50
2.28±0.51
2.17±0.43
2.40±0.51

1.754 .176

3.58±0.48
3.59±0.49
3.72±0.45
3.75±0.39

1.640 .197

Religion None
Have

3.53±0.36
3.55±0.36 -0.622 .535 3.37±0.48

3.47±0.49 -1.275 .204 2.32±0.51
2.18±0.47 1.775 .078 3.63±0.48

3.68±0.44 -0.273 .785

Living
together

3 ≥
4

5 ≤

3.56±0.40
3.53±0.33
3.53±0.40

0.827 .439
3.43±0.53
3.40±0.50
3.38±0.32

0.105 .900
2.24±0.42
2.27±0.55
2.31±0.43

0.139 .870
3.71±0.44
3.61±0.49
3.69±0.37

0.086 .917

Income
level

High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3.56±0.46
3.53±0.34
3.57±0.46

0.391 .677
3.38±0.52
3.42±0.48
3.24±0.52

0.792 .455
2.25±0.54
2.25±0.49
2.43±0.59

0.717 .490
3.56±0.41
3.67±0.47
3.64±0.47

0.119 .888

School
records

Good
Fair
Poor

3.66±0.37
3.52±0.34
3.52±0.40

0.289 .749
3.60±0.46a

3.44±0.42b

3.21±0.48c

5.319
a>c,
b>c

.006
2.02±0.46a

2.25±0.50
2.43±.58b

4.854
a<b .009

3.60±0.49
3.64±0.42
3.69±0.54

1.229 .295

Smartpho
ne use

< 2hrs/day
≥ 2hrs/day

3.53±0.27
3.54±0.37 -0.065 .948 3.56±0.42

3.38±0.49 1.496 .137 1.93±0.50
2.32±0.48 -3.381 .001 3.47±0.52

3.68±0.45 -1.923 .056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Empathy, Self Control,
Smartphone Depend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 Self control Smartphone 
dependency Empathy

Smartphone
dependency r(p) -.432(<.001) 1

Empathy   r(p) .244(<.01) .071(0.379)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r(p) .540(<.001) -.072(0.371) .476(<.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 B SE. β t p Adj-R2 F
(p)

Self control 0.455 0.059 .477 7.723 <.001

.450 12.029
(<.01)

Empathy 0.461 0.079 .359 5.855 <.001

Smartphone use 0.289 0.083 .208 3.468 <.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스마
트폰 의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인
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평균 23.87세이었고, 학교성적은 
61.8%가 보통이라고 생각한 간호대학생으로 이루어졌
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 3.54점으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30] 보고된 3.4점과 유
사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성은 같은 도구를 이용한 
Song[31]의 연구에서 고위험 스마트폰 중독군의 스마트
폰 의존성 점수가 3.24점, 잠재적 위험군이 2.87점, 일반
사용자군이 2.13점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고
위험 스마트폰 중독군은 3.21점, 잠재적 위험군은 2.79
점, 일반사용자군은 2.09점이므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인관계는 평균 
3.6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적용한 
Yoo와 Choi[3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점수 3.69점, 
Jung과 Lee[9]의 대인관계 점수 3.57점과 유사하여 일
반적인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 하였다. 자기
조절은 심사숙고하며 평가능력을 갖게 하는 인지적 요인
을 비롯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행동적 요인이 
결합된 능력으로[25] 인간의 자기조절능력은 생후 초기
에서 발현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되므로[33] 연령에 
따라 자기조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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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악한 연구[34]에서 연령이 스마트폰 의존성과 역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성이 감
소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된 다른 연구들[23,31]에서 학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이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학년에 따
른 자기조절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은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
마다 일정한 연령대의 학생들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일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학년별 변수와 연령별 변수의 차이를 비교함이 바람
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마트폰이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기기임을 생각하면 최근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연령이 낮고 자기조절이 미숙하기 때문
인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이미 스마트폰에 대한 친화
력이 높기 때문인지는 시간에 따른 추후 종속연구가 필
요하다. 

학교성적이 높은 여대생보다 낮은 여대생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에서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성적
과 자기통제력은 낮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 결과[35]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6]에
서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취도 간에 부적 상관을 나타
내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
취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Jang과 Park[27]
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휴대폰을 과다하게 사용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자기통제력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유혹을 자
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에 스마트폰으로 인한 방해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스마트폰 의존성이 감소되고 따라서 학교성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간
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25]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간호대학생은 스
스로 통제한다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고위험 사
용자가 많았고, 정신건강 상태에도 좋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간호대학생
의 자기조절은 스마트폰 의존성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음
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수준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
요하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력이 높을
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28]에서 대인관
계 적응에 자기조절능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대인관
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추후 간호대학생
의 대인관계에서 자기조절력 및 스마트폰 의존성과 같은 
다른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를 파악한 연구[7]에서 공감을 잘 
할수록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가 필
요한 공감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자기조절에 성공적이면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자기조절력, 공감능력,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대
인관계에 45.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력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성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9] 대인관계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적 관심이 나타난 결과
와 일치하였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여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복합적
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24]. 간호사는 임상에서 대부
분을 환자와 함께 하는 직업으로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
하고 함께 느끼며 이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
감능력과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런 의미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대상자와의 관
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임상 상황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공감능력을 강조하고 향상시킬 방안을 지
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원만
한 대인관계 성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40]의 연
구에서도 핸드폰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군보다 6시간 
이상인 군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과정에서 대
상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
고 단순히 물리적시간만을 고려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일부 연구에서 페이스북 사용을 통해 지지와 격려
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건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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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는데[41],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대인관계의 형성
과 유지를 할 수 있는 매체임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일부
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Kim[42]의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 사용시간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잉사용
군은 스마트폰을 사회적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에 활용하
기보다 정보검색, 게임, 음악 및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 
도구로 보다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43] 대인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은 SNS를 포함하
고 있어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도 있지만 스마
트폰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대인관계를 악화
시킬 수 있는 양면적인 면이 존재한다. 단순히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41,42]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 매체로 생각하고 사회성 증진의 목적으
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이 자신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유용한 의사소통을 하고, 대인관계를 강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현 세태가 보여주는 대인관계
의 한 방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성향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
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여자대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수행되었
기에 대상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대인관
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
조절력이 높고 공감능력이 좋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에서는 자기조절력, 공감능력, 스마트폰 사용시간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일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관련 있으
므로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수준을 확인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
구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므로 연구결과를 재검증하
기 위한 추후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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